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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우체부 아저씨

  2147년, AI가 모든 일을 대신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만나지도 않는다. 

사람들의 감정은 손목에 박힌 칩을 통해 AI가 분석하고, 상담사는 모두 AI

챗봇으로 바뀐지 오래였다. 메일과 홀로그램 메시지는 즉시 보내지기에, 

우체국은 이미 사라졌다. 도시에 남은 우체부는 50대 중반 황철민 아저씨

뿐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아저씨만 보면 AI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며 

말하곤 한다. 

  어느 겨울 날, 아저씨는 폐쇄 예정 우체국을 정리하던 중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수신인 주소는 이미 사라진 지역이었고, 보낸 날자도 꽤 

오래되었다. 그 편지엔 단 한 줄만 적혀있었다.

‘오늘 너가 많이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단다.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할 거야. 힘내렴!’

AI는 주소 오류라며 폐기하라고 했다. 하지만 아저씨는 이상하게도 그 편

지를 버리지 못했다.

  그날 점심쯤, 아저씨는 그 편지를 들고 수소버스 운전사 친구를 찾아가 

내용을 보여주었다. 운전사 아저씨는 그냥 폐기하라고 말은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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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편지의 내용이 계속 아른거렸다.

  그날 퇴근길, 운전사 아저씨는 마지막 남은 노인 승객에게 편지의 내용

을 들려주며 집에 데려다 주었다. 

“감사해요.”

  인생 두 번째 대화였다. 운전사 아저씨는 그 말 한마디에 크나큰 감동을 

느끼곤 집에 들어와, 인터넷 블로그에 그 편지의 내용을 올렸다. 그 편지

의 내용은 삽시간에 사람들 사이로 퍼졌다. 얼마뒤 기자들이 우체부 아저

씨 집에 찾아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신문기사에 나온 손편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날 이후 아저씨의 우체국에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

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편지에 담아 아저씨에게 직접 전해달라

고 부탁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손편지로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2153년엔 손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것을 넘

어서, 서로 대화하는 세상이 되었다. 아저씨는 지금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이젠 사람들은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저씨!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라고.. 


